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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비구니 직계 제자의 깨달음 노래

장로 게송 〈테라가타〉 이어

73 장로니의 522 게송 완역

행장 등 810개의 주해 달아

11월까지 초기불전학림 강의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마음이 잘 삼매에 들고

지혜가 이미 현전하고

바르게 법을 꿰뚫어 보는데

우리에게 여인이 됨이 도대체 무슨 

문제랴.”
-소마 장로니의 게송 중에서

부처님의 비구니 직계 제자인 73 

장로니(長老尼)의 522개 게송을 담

은 〈테리가타〉가 우리말로 완역됐다. 

〈테리가타〉는 장로니를 뜻하는 ‘테리’

와 게송을 뜻하는 ‘가타’의 합성어로, 

‘장로니들에 의해 읊어진 게송들’로 

풀이된다.

번역을 맡은 초기불전연구원 지도

법사 각묵 스님은 지난해 3월, 비구 

직계 제자 259 장로의 1279개 게송을 

완역한 〈테라가타〉(전 3권)를 출간한 

바 있다. 〈테라가타〉와 〈테리가타〉는 

빠알리 경장인 〈쿳다까 니까야〉에 포

함돼 전승되고 있다.

〈테리가타〉에는 게송과 장로니 스

님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기에, 각묵 

스님은 담마빨라 스님이 지은 〈테리

가타 주석서〉를 함께 번역하는 방식

을 택했다. 주석서는 〈테리가타〉에 등

장하는 장로니의 출신 지역과 계급, 

출가 계기, 출가 연령 등을 ‘행장’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각묵 스님은 ‘하나의 모음’부터 ‘큰 

모음’까지 16개의 모음으로 구성된 

51쪽의 〈테리가타〉를 번역하고, 여기

에 810개의 주해를 달아 전체 528쪽 

분량으로 완역했다. 〈테리가타 주석

서〉에서 각 게송에 해당하는 부분을 

번역하고, 지나치게 함축적으로 표현

된 부분은 〈청정도론〉, 〈아비담마 길

라잡이〉를 인용해 보완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권두에 

쓴 ‘해제’다. 〈테리가타〉에 실린 522개 

게송 중에는 부처님이 장로니들의 발

심을 위해 읊은 26개 게송과 합송자

들이 읊은 게송, 다른 장로가 특정 장

로니를 위해 읊은 게송 등이 포함되

어 있다. 각묵 스님은 해제와 주해를 

통해 이에 대한 출처를 모두 밝혔다. 

또 빠알리 용어 해설, 〈테리가타〉의 

구성, 게송에 적용된 운율, 〈테리가타 

주석서〉의 구성과 전개 방법 등을 자

세히 설명하고 있다.

각묵 스님은 “성차별이 당연시되던 

당시, 비구니 스님들의 게송과 행장을 

기록‧전승한 것은 세계 종교사적으로

도 놀라운 일”이라며 “수메다 장로니

가 〈테리가타〉의 마지막을 장식한 게

송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시대 모든 

사부대중과 생명을 가진 존재가 부처

님의 가르침을 믿고 염오(染汚)를 일

으키고 탐욕의 빛바램을 체득해 해탈

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각묵 스님은 초기불전연구원

이 운영하는 제22기 초기불전학림에

서 〈테리가타〉를 교재로 강의를 진행

하고 있다. 강의는 11월 11일까지 매

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진행된다. 

055-322-8579

수진 스님의 ‘십지품’ 해설

조계종 고시위원장 수진 스님(부산 해인정사)이 

2020년부터 100권을 목표로 역주 중인 〈청량국사화

엄경소초(淸涼國師華嚴經疏鈔)〉 제54~63권이 출간

됐다.

이번에 출간된 6차분 10권은 ‘십지품’을 담고 있다. 

‘십지품’은 보살이 완전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

을 10단계로 나누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

고 있는 품이다. 수진 스님은 “직역으로 한 글자도 빠

뜨리지 않고 번역해 다소 어색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완역 출판으로 청량 국사에 대한 더욱 깊

고 넓은 연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50년 출가 수행자의 발자취

“이 세상 / 내가 하는 일에 / 출가가 최고 행인 줄 

알았는데 // 모두가 하는 일 가운데 / 가장 편한 것이

었네.” -시 ‘삶’ 전문

로담 정안 스님이 10년 만에 펴낸 시집이다. “모든 

말이 시어(詩語) 아님이 없고 모든 시어가 노래 아님

이 없다”고 말하는 스님은 126편의 시를 통해 출가 수

행자로서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각자의 자리에서 “답

지 못한” 우리 사회를 경책한다. 정안 스님은 송광사

로 출가해 해인강원과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조계종 

호법부장‧문화부장, 불교문화재연구소장,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 등 종단 안팎의 소임을 두루 거쳤다. 

일상 속 새들의 소소한 하루

참새, 비둘기, 까마귀, 제비, 찌르레기….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는 새들의 소소한 하루를 귀엽고 유쾌한 

글과 그림으로 담아낸 만화책이다. 

‘참새들의 샤워 타임’, ‘더위를 타는 까마귀’, ‘무신

경한 멧비둘기’, ‘초보 휘파람새의 도전’ 등의 에피소

드를 통해 새의 몸짓 하나, 표정 하나에도 숨겨진 독

특한 습성과 성격이 드러나고, 평범한 풍경 속에 다

채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음을 깨닫게 한다. 일본 일

러스트레이터인 저자가 때로 유쾌하고 때로는 엉뚱

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새들의 일화를 섬세하게 

관찰하고 기록했다.

새로 나온 책

의외로 사랑스러운 
새의 일상
piro piro piccolo 지음

이혜정 옮김 / 수류책방

1만6800원 

후포 가는 길
로담 정안 스님 시집

백조 

1만2000원

청량국사화엄경
소초 54
청량징관 찬술 

관허수진 현토역주 

운주사 / 2만5000원

철학자와 떠나는 유
〈唯識〉
식 여행

‘꿈’과 ‘가짜’로 풀어내는 유식

실재론적 집착에서 벗어나는 법

불교 철학 가운데서도 유식(唯識)

은 가장 난해한 사유 체계로 꼽힌다. 

“모든 현상은 우리의 의식이 만들어

낸 환상일 뿐”이라는 선언에 곧장 의

문이 솟아난다. “그렇다면 지금 내 눈

앞에 보이는 책상과 의자, 돌과 나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거울 속의 물고기〉는 ‘마음이 본체

인 식(識)을 떠나서는 어떠한 실재도 

없다’는 유식의 핵심 사상을 풀어내기 

위해 ‘마음’을 ‘꿈’에 빗대 설명한다. 

꿈속에서 볼 법한 모호하고 무질서한 

형상들을 통해 실제 우리가 사는 세

상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다.

꿈속에서는 꽃이 피고 새가 날며, 

때로는 기이한 존재들이 나타난다. 

그러나 꿈에서 깨어난 순간 우리는 

그것이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임을 

알게 된다. 저자는 우리가 ‘깨어 있다

고 믿는 현실’ 역시 꿈과 다르지 않다

고 말한다. 언젠가 진정으로 깨어나

는 순간, 지금의 경험 또한 마음의 산

물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유식에서 말하는 ‘가설(假設)’에 대

한 설명도 흥미롭다. 저자는 우리가 

쓰는 모든 언어는 ‘임시로 정해 놓은 

가짜’일 뿐이라고 말한다. ‘장미’라는 

말이 어떤 식물을 가리키는 동시에, 

치명적인 매혹을 가진 여인을 지칭

할 수도 있는 것처럼, 언어는 언제나 

가변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름을 

알면 그 실체까지 알았다고 착각한

다. 유식은 바로 이 언어적 집착을 깨

뜨리며, 세계를 보는 시야를 한층 자

유롭게 확장한다. 저자는 거울이나 

등잔불의 비유를 통해 “자기 마음이 

지각한 것이 반드시 세계의 진짜 모

습은 아니다”라는 유식의 통찰을 전

한다.

책은 2023년부터 2년간 ‘법보신문’

에 연재한 에세이를 가려 묶은 것이

다. 저자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

과와 동 대학원 철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연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에

서 유식론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

다. 현재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교

수로 〈인왕경소〉, 〈해심밀경소〉(1~8

권)를 역주했다. � 여수령 기자

테리가타
각묵 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3만5000원

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각묵 스님은 지난해 <테라가타>에 이어 최근 <테리가타>를 완역했다. 

거울 속의 물고기
백진순 지음 

모과나무 / 1만9000원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